
 
 

손 떼면 멈추는 청소기, 화상 방지 조리기구 …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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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가전제품 화두는 ‘안전’ 
 

심재우 기자 

 

최근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초등학생이 드럼세탁기 안에 들어가 놀다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

했다. 또 다른 지방에선 냉장고 문이 파열되는 사고로 인명을 빼앗길 뻔한 일이 있었다. 가전

업계도 건설업계처럼 ‘안전 제일’ 간판을 공장이나 영업현장 곳곳에 붙여놔야 할 판이다. 안전

문제를 소홀히 하다 고전하고 있는 일본 도요타자동차도 반면교사다. 

 

업계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‘똑똑한 안전기능’을 강화하고 있다. 고객도 이런 기능을 원하고 

있다.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내놓은 ‘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보’ 보고서를 보면 14세 

이하 어린이의 가정 내 안전사고는 2005년 2072건에서 2008년 4000건을 넘기는 등 가파르

게 늘었다. 안전사고 발생장소도 방과 침실이 15.6%(1856건)로 가장 빈번했고, 거실(9.3%)

·욕실(4.8%)·계단(3.9%) 순이었다. 가전제품이 많이 비치된 장소 순서대로여서 ‘안전 가전’

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. 서울의 전자제품 쇼핑몰인 테크노마트의 박상후 홍보팀장은 “근래 가

전제품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드럼세탁기와 다리미 등 생활가전을 구입할 때 안전기능을 꼼

꼼히 확인하는 고객이 늘었다. 업체들도 판촉 때 제품의 안전성을 부쩍 내세우기 시작했다”고 

말했다. 

 

가장 흔한 기능은 제품이 스스로 잠그고, 차단하고, 끊어주는 것이다. 독일 밀레의 ‘빌트인 인

덕션 호브’는 어린이들이 호기심 때문에 한껏 달궈진 열판에 손을 올리더라도 화상을 입지 않

는다. 자석 원리로 가열해 금속에만 열이 전달되고 피부에는 전달되지 않게 설계돼 있기 때문

이다. 또 네 가지 크기의 열판은 조리영역 위에서 냄비 크기를 자동 인식해 크기에 따라 알맞

은 양의 열을 전달한다. 조리 후 냄비를 빼면 전원이 저절로 꺼진다. 

 

네덜란드 필립스의 이온다리미는 ‘자동 전원차단 기능’을 탑재해 다림질을 하다 잠시 자리를 

비울 때 깜빡 잊더라도 안심이다. 모션 센서가 제품 사용상태를 스스로 확인한다. 움직이지 않

고 수평으로 놓여 있을 때는 30초, 수직으로 놓여 있을 때는 8분 만에 전원이 자동 차단된다. 

 

밀레의 ‘빌트인 인덕션 호브’. 자석

의 원리로 작동돼 금속으로만 열이 

전달된다(左). 

 

필립스의 이온다리미. 움직이지 않

고 수평으로 놓여 있으면 30초 만

에 전원이 차단된다(右).  

  



 
  

 

‘인체 인식 안전시스템’을 도입한 국내 리홈의 ‘15초 스팀청소기’는 손잡이에서 손을 떼면 기

계가 이를 인식해 스팀분사를 스스로 멈춘다. 사용하지 않은 채 10분 지나면 전원이 저절로 

꺼진다. 

 

윤일숙 밀레코리아 마케팅팀장은 “작동 중인 식기세척기의 문을 어린이가 열 경우 분출되는 

열기에 화상을 입는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”고 말했다. 그는 “어린이들이 아예 손을 대지 

못하게 하는 ‘차일드 락(Child-Lock)’ 기능을 앞다퉈 장착하는 추세”라고 전했다. 

 

삼성전자의 하우젠 ‘버블드럼세탁기’에는 어린이 보호용 ‘안전 도어’ 기능이 추가됐다. 세탁기

가 작동될 때 문을 열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. 또 세탁 중 어린이가 기기를 조작할 수 없도록 

잠금장치가 설정됐다. 동양매직의 ‘나노실버 카타닌 정수기’는 자동복귀형 온수 안전기능을 장

착했다. 온수를 쓴 뒤 5초가 지나면 냉수기능으로 자동 복귀토록 해 부주의에 따른 어린이의 

화상을 예방한다.  

 


